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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동향(3월 4주차)

1. 해외 동향

국가 주요 동향

미
국

농식품
수출
이슈

◦ 최근 연방법원의 씨리얼 제조업체인 Post Foods사를 대상으로 제기된
소송에 대한 합의문 승인으로 ‘No High Fructose Corn Syrup’,
‘Natural’, ‘Healthy’, ‘Smart’, ‘Nutritious’ 등 제품의 건강강조표기에 대한
주의가 필요함

*자료원:https://www.fooddive.com/news/post-settles-sugary-cereal-lawsuit-for-15m-and-agrees-to-drop-health-focus/595931/ 

유통·
소비

◦ 슈퍼마켓 브랜드(Stop & Shop, Giant Food, Giant / Martin 's, Food
Lion 및 Hannaford)를 보유하고 있는 Ahold Delhaize USA사는 디지털
마케팅 전문가인 Quotient와 제휴하여 임시 가격 인하(TPR)를 확대하는
새로운 도구를 출시하여 소매 미디어 플랫폼인 AD Retail Media 운영
시작(3.17/Supermarket News)

◦ 소매 업체 솔루션 분야의 리더인 SPINS는 채소류 시장은 현재 56억
달러이며 전년대비 29% 성장하여 식음료 시장의 15% 성장률의 거의
2배라고 발표(3.18/Supermarket News)

◦ 미국 경제활동 재개로 소비도 활발해질 전망(3.22/미주중앙일보)
- 팬데믹 초기 86%까지 급감했던 의류업계 매출 지난달 전년 대비
11% 감소로 완화, 미국 최대 극장 체인 AMC 98% 재개관, 디즈니랜드 등
테마파크 재개장 등

태
국

유통·
소비

◦ 코로나를 기점으로 건강, 웰빙,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
있으며, 음료 시장에서 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. 특히,
비타민 워터의 시장가치는 2018년 1억바트에서 2019년 10억6000만 바트,
2020년 22억바트로 급증하며 새로운 음료 시장을 만들어내며 Yanhee,
Vitaday, Ichitan, B’lue, Aqua-Vit 등 비타민워터 브랜드 제품 경쟁 가속화

바이어·
수입

◦ (F사, 딸기) 보통 3월부터는 딸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올해의
경우 딸기 출하가격 상승, 항공 물류비 상승 등의 사유로 가격 하
락하지 않고 있음. 12월부터 태국 코로나 재확산 여파 지속되며
외식·쇼핑몰 등 인구 밀집지역 방문 자제, 재택근무 확대, 관광/서비스업
침체로 인한 현지 소비여력 저하로 매출 확대 애로

기타

◦ 4.1(목)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조치 단계적 완화
- 4.1(목)부터 태국으로 입국하는 방문객은 fit-to-fly 서류를 제시할
필요가 없으며, 10.1(금)부터는 격리조치 없이 공항부터 여행 경로 및
목적지까지 면밀한 감시 및 엄격한 통제조치(Bubble and Seal)가
이뤄질 것임(10.1부터는 특정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만 격리 시행)

- 격리자 대상 4.1(목)부터는 체육관, 수영장, 야외운동장소 출입 및
사이클링, 쇼핑 등을 위한 특정 장소 출입이 허용될 것이며 7.1(목)
부터는 호텔 내 레스토랑 식사 및 마사지가 허용될 예정

* 단,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발생지역 입국자에대해서는 14일격리 유지

https://www.fooddive.com/news/post-settles-sugary-cereal-lawsuit-for-15m-and-agrees-to-drop-health-focus/595931/


* 일본, 러시아, 두바이는 특이사항 없음

2. 통관·검역 이슈

E
U

농식품
수출
이슈

◦ 브렉시트 이후 초반 혼선 속 1월 영국-EU 교역량 감소
- 영국의 對EU 식음료 수출은 전년대비 65% 감소(조개류, 육류, 유제품 등
타격), EU의 對영국은 19% 감소, 2월 들어 점진적 회복 중

- 2월까지 한국 농식품 對영국 수출액은 8.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
30.5% 감소(동 기간 對EU는 75.5백만 달러, 7.5% 감소)

기타

◦ 변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각국 강력한 제재 시행 계속
- [프랑스] 3차 확산 우려 속 파리 등 16개 지역 이동제한조치 시행
* 3.20부터 최소 4주(∼4.16)간 거주지 반경 10km 내로 외출 제한 및
지역 간 이동금지
* 1차 필수재(식품점, 약국, 서점, 미용실 등) 이외 영업금지
* 1.16부터 운영 중인 야간통금은 전국 시행 유지(19시∼6시)
* 식당은 포장·배달 영업만 허용하고 각종 문화시설 폐쇄 지속(`20.10.30∼)

- [폴란드] 확진자가 급증하며 3.13(토)부터 제재 강화(∼3.28)
* 비필수 상점, 호텔, 문화·스포츠시설 폐쇄 및 초등학교 1∼3학년 이외
온라인 수업 전환, 대중교통 이용객 제한(좌석 50%) 등

- [이탈리아] 부활절 연휴(4.3∼5)까지 각종 제재 재시행
* 로마, 밀라노 등 3.15부터 학교, 비필수 상점, 식당 등 영업 중단
* 출퇴근, 건강상 등 필수사유 제외 외출 금지

- [독일] 3차 유행 현실화 속 봉쇄조치 4.18(일)까지로 연장 검토
* 독일 입국 여행객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 의무화 계획

국가 이슈내용

미국
◦ 코로나19에 따른 미국 전역 항들의 하역 작업 등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
가운데, 선사 요금 인상 및 확보 지난으로 한국 농식품 수입 바이어들의
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음



(참고)

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(3.23)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(3.23) 

□ 11월 상하이 푸동공항 근로자 CV19 확진 및 확산

 ◦ 상하이 푸동(浦东)공항에서 11월 22일 해외발 항공기 컨테이너 장치를 

통해 공항 근로자 2인 확진 판정(관련 확진자 총 7명)

 ◦ 상하이 푸동공항 관계자 총 17,719명에 대해 11월 말까지 긴급 핵산검사 진행

□ 12월 상하이 푸동공항 수입화물 통관 지연 해소 추세  

 ◦ 상하이 푸동(浦东)공항 근로자 및 관계자 7명 CV19 확진 및 전수 핵산검사 

진행으로 푸동공항 물류업무 마비로 11월 말까지 수입화물 통관 지연 발생

 ◦ 12월 이후 상하이 푸동 공항 물류업무 정상화로 수입화물 통관 지연 해소,  

핵산검사 미실시 시 통관에 1일 내외 소요되나 핵산검사 실시하는 경우 7일 내외 소요

□ 상하이 항구는 수입화물 통관은 차질 없으나 입항 후 하선에 5일 소요 

 ◦ 상하이 항구의 수입산 냉장냉동식품 대상 핵산 검사 및 소독 실시로 항구 

화물 적재 포화되어 입항 후 하선에 약 5일 소요(기존 1일 이내), 핵산 검사 미실시 시 

통관에 1~2일 내외 소요되나 핵산검사 실시하는 경우 15일 내외 소요 

< 중국 주요 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수입통관 현황>

※ 통관시 검사 : 수입신고번호에 해당되는 컨테이너별 검사 비율(샘플 채취)
※ 상온 보관 식품은 현재 중국 지역해관의 검역 강화 대상이 아님

지역해관 냉장냉동식품 
수입가능 여부 

냉장냉동식품 
핵산검사 여부

(바이어 대상 의견조사)

냉장냉동식품
통관 소요 시간

베이징
(北京) 공항 불가 - -

톈진
(天津)

공항 불가 - -
항구 불가 - -

상하이
(上海)

공항 가능
실시

(- 샘플링(냉장) : 약 50%
- 샘플링(냉동) : 약 70%)

1일(핵산검사X),
7일(핵산검사O)

항구 가능
실시

(- 샘플링(냉장) : 약 50%
- 샘플링(냉동) : 약 70%)

5일(핵산검사X),
15일(핵산검사O)

*입항 후 하선에 약 5일 소요

광저우
(广州)

공항 가능 실시(요청시) 1~2일(핵산검사X),
4~5일(핵산검사O)

항구 가능 실시(요청시) 2~3일(핵산검사X),
7일(핵산검사O)

칭다오
(青岛) 항구 가능

실시
- 일반가공식품 : X
- 채소, 과일 : 90%
- 냉동수산물 : 100%

1~2일(핵산검사X),
3~4주(핵산검사O)

*아이스크림 등 일반가공식품은 
해관 통관시 핵산검사를 실시하
지 않으나 시장감독관리국 요구
사항으로 전용창고 입고 후 소독
과 핵산검사를 마쳐야 유통 가능

웨이하이
(威海) 항구 가능

스다오
(石岛) 항구 가능


